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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에서 주로 논의된 작품은 <느티나무의 기억>과 <종이주먹밥>이었다. <느티나무의 
기억>은 이백 살이 넘은 느티나무를 화자로 하여 오월을 이야기한다. 당시 계엄진압군으로 
투입된 군인이 할아버지가 된 현재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할아버지 소속 분대가 전재
수 어린이를 죽인 일로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느티나무는 할아버지에
게 ‘괜찮다’고 위로를 건넨다. 할아버지 역시 피해자라는 것이 이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이
다. 느티나무 화자와 어린피해자를 등장시키면서 꼼꼼하게 작품을 구성해 낸 힘이 좋았다. 
그러나 ‘계엄군도 피해자’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어떤 울림을 주기는 약해 보인다. 
 <종이주먹밥>은 80년 오월 당시 단짝 친구를 잃은 송이 할머니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해
서 송이와 송이 친구 미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송이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오월
의 고통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다. 치매증세가 일어나면 계속 주먹밥을 만드는 행위가 그것
을 보여준다. 그 행위는 39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월 당시 상처가 전혀 치유되지 않았음을 
은유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송이 친구 ‘미래’를 등장시킨다. 미래라는 이름은 작가가 의도적
으로 지은 이름이다. 고통스런 과거를 미래가 껴안아 줌으로써 현재의 치유를 완성한다는 
비유가 된다. 미래는 송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냥 어른들 불러오고 싶었는데 못 그러겠더라. 붙잡는 것 같아서. 가버리라는 소리가 가
지 말라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안 갔어. 나 가면 너 울어버릴까 봐.”
 치매증세로 주먹밥을 만들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작은 소리에도 무서움에 덜덜 
떠는 할머니를 보여주기 싫어서 송이는 “가! 가버려!”라고 미래에게 소리 지른다. 그러나 미
래는 끝내 곁에 남아서 송이와 함께 할머니를 껴안는다. ‘나 가면 너 울어버릴까 봐.’라는 
미래의 말이 울림도 있고 함축하는 의미가 깊다. 
 이 작품은 많이 다뤄진 소재에다 도식적인 해결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지만 자연스럽게 이
야기를 끌고 간 점이 돋보인다. 또한 현재 아이들 시점에서 우리가 오월을 어떻게 껴안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생각도 믿음직하다. 그런 점에서 <종이주먹밥>을 이번에 수
상작으로 결정하기로 심사위원들은 합의했다. 
 오월을 다룬 문학이 피해자 위로나 가해자 징치를 넘어서길 바란다. 제도의 폭력이나 권력
의 함정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이야기로 나아갔으면 한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 삶은 여
전히 수많은 오월들이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내년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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